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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으로 syringe를 잡고, 왼손으로 플런저를 당긴다. 플런저를 당기면서 syringe가 조금 

움직이면 피가 나오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고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를 뽑는 도중

에 바늘을 보고 있으면 syringe 눈금을 보고 있을 때보다 덜 움직이게 된다.

•	플런저를 너무 세게 당겨서 음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음압 때문에 혈관이 짜부라들어 채

혈에 방해된다. 또한, 음압이 적을수록 용혈이 적다.

•	도중에 부어오르고 피가 안 나오면 채혈을 다 못하였더라도 9로 넘어간다.

9.	 오른손으로 syringe를 잡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왼손으로 토니켓을 푼다.

10.	 알코올스왑으로 누르면서 동시에 needle을 뺀다.

•	세게 누르면서 needle을 빼면 혈관과 피부에 needle 사면으로 자상이 생길 수 있다.

11.	 환자에게 지혈을 위해 약 5분간 누르고 있도록 한다.

•	너무나 당연하지만, 병원에 처음 입원한 환자나 보호자의 경우 잘 몰라서 문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문지르지 않도록 설명한다. 근육주사(IM)의 경우는 문지르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권

장한다.

•	몸에 멍이 많은 경우는 오래 압박하고 있도록 한다.

•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즈와 tape를 사용해서 압박한다. 정맥압은 낮으므로 저렇게도 지

혈이 된다. (그림 1-1-7) Stepty라는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1-1-8)

•	붙이고 30분 후에 떼어줘야 한다.

puncture site

테이프
거즈

그림 1-1-7

그림 1-1-8  STE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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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1 cc syringe를 사용하며 needle은 26 G를 주로 사용한다. 가능하다면 얇은 needle

로 하는 것이 동맥에 손상이 적고 아프지 않아서 좋다.

•	Heparin 코팅 없이 하면 혈액이 응고되어 다시 puncture 해야 한다.

2.	 �Modified allen test를 한다.

•	양쪽 엄지로 radial artery와 ulnar artery를 강하게 압박하여 동맥 혈류를 차단한 후 환자

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게 하여 손바닥을 하얗게 만든다. Ulnar artery의 압박을 풀어서 

손바닥이 원래 색으로 5-15초 내로 돌아오는지 본다. 정상인 경우 (+) allen test라고 표현	

한다. (그림 1-2-3) 

그림 1-2-3

•	대부분의 인턴이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 매우 극히 드물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 있다고 한다.

•	손목 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시행한다.

3.	 자세를 잡는다.

•	환자의 손목에 쿠션을 대어 extension 시킨다. 이렇게 하면 radial artery가 피부 표면에서 

더 가까워진다.

•	살짝 주먹을 쥐게 한다.

•	환자 팔과 본인이 일직선 상에 있도록 자리 잡는다.

4.	 Lt. 2nd, 3rd 손가락으로 radial artery를 촉지한다. (그림 1-2-4) 

•	Pulse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찾는다.

•	고령인 경우 주행방향이 직선이 아니고 휘는 경우가 가끔 있으므로 주행방향을 파악한다.

그림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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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s t  I n t e r n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혈액검사를 위해 바지를 내리고 채혈을 시도한 대학병원 수련의(인턴)에게 

법원이 유죄(벌금형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하게 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병원 수련의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0월 전

남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 이모(29)씨의 혈액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을 시도하면서 “피를 많이 뽑아야 하니 정맥이 아니라 동맥 채혈이 필요하다”며 사타구니에

서 채혈해야 하니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일반적인 채혈은 정맥이 지나가는 팔뚝에서 채혈하지만 

채혈량이 많을 경우에는 골반 부위를 지나는 동맥에서 피를 뽑기도 한다. 

불쾌한 마음이 든 이씨가 “꼭 사타구니에서 뽑아야 하느냐”며 주저하자 이씨는 그렇다며 갑자기 침

대에 누워있던 이씨의 환자복 바지를 잡아 내렸다. 이씨는 이를 제지하면서 거듭 거절 의사를 표했고, 

결국 팔의 정맥에서 채혈했다. 

이틀 뒤 김씨는 병실을 다시 찾아와 다시 채혈을 시도했다. 김씨는 혈액이 응고돼 팔에서 정상적인 

채혈을 하기 힘들어 다시 골반에서 채혈해야 한다며 바지와 속옷을 함께 내리려 했다. 이씨는 깜짝 놀

라 김씨를 제지한 뒤 병원에 요구해 여자 인턴에게 채혈을 받았다. 그런 뒤 “김씨가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

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 인데다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이었단 점을 참작

해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

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강제추행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채혈하려 女 환자 바지 내린  

병원 수련의 ‘선고유예’

판례 연구


